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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가 쌍용차 해고자를 엄호하자”
7일,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연대 행사 열어…22일, 차량 110대 끌고 청와대로 워낭소리 행진

쌍용자동차 해고자 120여 명의 복직을 

위한 두 번째 ‘ 워낭소리’  행진이 4월 7

일 평택역에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까지 

이어졌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첫 순서로 

평택역 광장에서 ‘ 끝낸다. 해고. 결의대

회’ 를 열었다.

정구양 노조 경기지부장은 투쟁사에서 

“ 지난 10년간 평택에서 ‘ 해고는 살

인’ 이라는 구호가 울렸다. 마힌드라의 

복직 약속을 믿었지만, 아직 약속을 지키

지 않고 있다” 라며 “ 120명의 해고자가 

남았다. 더는 마힌드라와 쌍용차가 살인

하지 못하도록 노동자가 해고자를 엄호

하자” 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서 평택 시민들이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해 함께 실천에 하겠다

고 밝혔다. 이은우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

원 복직을 위한 공동행동 대표는 “ 2009

년 쌍용차 해고 사태는 노동자 잘못이 

아니다” 라며 “ 자본은 살고, 노동자만 

모든 책임을 지는 한국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코란도, 렉스

턴, 무쏘 등 자신이 생산한 열 대의 차에 

해고자와 복직투쟁을 상징하는 검은 천

과 현수막을 씌우고 줄을 묶었다. 해고 

노동자가 앞에서 끌고 함께한 노조 조합

원과 시민들이 차를 밀며 평택역부터 

6Km 떨어진 쌍용차 평택공장까지 갔다. 

해고자의 워낭소리 행진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김정욱 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

은 행진 중에 “ 오늘 끌고 가는 열 대의 

쌍용차는 우리가 청춘을 바쳤던 세월을 

상징한다” 라며 “ 해고자가 끌고 연대자

가 미는 연대의 마음을 쌍용차에 전달하

겠다” 라고 취지를 밝혔다.

쌍용차 평택공장에 도착한 대오는 김

밥과 어묵국을 나누고 ‘ 우리가 김득중, 

한상균이다’ 라는 이름으로 투쟁문화제

를 이어갔다. 

문화제에서 해고자 가족을 대표해 김

선동 조합원의 딸 김희진 씨가 편지를 

소리 내 읽었다. 김희진 씨는 “ 아빠를 

한 인간으로 보게 되면서 이 싸움을 이

해했다.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에 술이 더 늘어난 것 같아 안타깝다”

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희진 씨는 “ 아빠

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에 끝까지 응원하겠다” 라며 응원했다.

쌍용자동차지부는 4월 22일 해고노동

자의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3차 워낭소

리 행진을 서울에서 연다. 쌍용차 해고자

들은 이날 110대의 차량을 서울역에서 

청와대까지 끌며 서울 시민에게 해고자

의 아픔을 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